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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으로 가는 실비아의 긴 여정

실 비아는 초등회 교실로 뛰어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초등회에 올 때면 

항상 기분이 좋았어요.

리오하 자매님이 성전 사진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우리는 가족에게 

인봉될 수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면 영원히 우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실비아는 손을 들고 말했어요. “며칠 후에 가족 인봉을 받으러 성전에 갈 

거예요! 정말 기대돼요.”

리오하 자매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가는 길이 꽤 멀 거야. 하지만 그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란다!”

실비아의 가족이 사는 스페인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스위스에 있는 

성전까지 차를 타고 가야 했어요. 자동차로 이틀이나 걸리는 거리였죠!

화요일 아침, 실비아는 일찍 일어나서 차에 짐을 싣는 부모님을 도와 

드렸어요. 성전을 향해 자동차를 출발할 시간이 되었어요.

차 안에서 실비아는 언니와 남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실비아네 남매들은 같이 게임을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아빠는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오래된 스페인 음악을 틀어 놓으셨어요. 피곤해진 실비아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실비아는 차창 밖으로 푸른 언덕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잠이 들었어요.

첫째 날이 지나갔어요. 자동차는 끝없이 달릴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실비아는 

리오하 자매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 거야.’

차를 타고 하루를 더 달린 끝에, 마침내 실비아는 성전의 하얀 첨탑을 보게 

되었어요. “저기 보세요!” 실비아는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성전이 있어요!”

실비아의 남동생이 손뼉을 쳤어요. 엄마는 행복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드디어 도착했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실비아네 가족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흰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친절한 성전 

봉사자 분이 실비아네 남매들과 함께 앉아 주셨어요. 그런 다음, 그 봉사자는 

그들을 인봉실로 안내했어요.

샹들리에의 빛이 반짝였어요. 엄마와 아빠는 부드러운 레이스로 덮인 제단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두 분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실비아네 삼남매는 엄마와 아빠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실비아는 벽에 있는 

루시 스티븐슨 이웰

교회 잡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온  땅 의  개 척 자 들

현재는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 

성전이 있어요.

스페인은 세계에서 

올리브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나라예요.

실비아는 초등회에 

오는 어린이들에게 

환영 인사를 건네며 

사람들을 도왔어요.

현재 실비아는 

남편과 세 자녀에게 

인봉되었어요.

부모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실비아는 여섯 

살이었어요.

스페인은 서유럽에 

있고,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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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거울들을 들여다보았어요. 거울 

속에서 실비아와 가족들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며 보였어요. 따뜻한 느낌이 

마음속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실비아의 

가족은 영원히 함께 인봉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실비아와 가족들은 다시 차에 올랐어요. 

실비아네 가족은 성전에 갔던 스페인의 

초기 개종자였고, 이 일로 그들은 

개척자가 되었어요!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실비아는 

한 번 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성전은 

여름 하늘을 뒤로한 채 빛나고 있었어요. 

실비아는 언젠가 성전에 다시 올 날이 

정말 기다려졌어요. 

실비
아는 이 여행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실비
아는 이 여행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Silvia knew the trip would be worth it.

 고학년 어린이를 
위하여


